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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98년 71명에 불과하던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11년 한 

해 동안만 2천 7백여 명이 입국하였고 2015년까지 국내 누적 

입국 인원이 2만 8천여 명에 달하였다.1) 북한이탈주민은 정

신과적 질환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2)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는 신체적 질환 및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필요하다.3)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울 증상은 가장 흔한 정신건강 문제로서 한 정신건강의학

과에 내원한 북한이탈주민 8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우울감 호소율이 22.4%로 나타났고,4) 다른 연구에서는 취약 

계층 남한주민보다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5)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우울감 

호소율은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다. 정부의 각종지

원책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에서

의 적응 과정도 그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는데 적응을 방해하

는 주요 요인으로는 탈북 과정에서 겪는 외상 경험, 제3국에

서의 장기간 체류, 남북한 문화적 차이, 남한 정착 후 자립의 

문제, 실업, 외로움, 북한이나 중국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걱정, 기타 문화 적응 등이 꼽히고 있다.6) 이러한 요인 이외에

도 북한이탈주민만의 경험이나, 사고방식, 이념과 같이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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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주할 때부터 생활화되고 관념화되어 온 정신건강의학적 

치료에 대한 편견이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우울감 호소율의 원

인으로 생각되고 있다.7) 

남한에서도 과거부터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

이 상당하였지만, 대중 매체를 활용하여 인식 개선을 위한 활

동과 함께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정신건강용어를 변경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편견을 완화하기 위한 노

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이 정신질

환을 가지고 있고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낙인찍히

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8) 지각

된 낙인감과 우울증 치료 지속 여부를 연령별로 비교한 연구

에서는 치료 시작 시점에서 지각하고 있는 심리적 도움에 대

한 낙인감은 외래 우울증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9) 또한 지각된 낙인감과 정신건강관리 시설 이용과

의 연관성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심리적 도움에 대한 낙인감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1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지각하고 있는 심

리적 도움에 대한 낙인감과 우울감과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기타 변인들과는 어떤 연관성

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방      법

대  상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센터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한 

북한이탈주민들 중 연구에 참여 의향이 있는 20세에서 70세

까지의 북한이탈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북한이탈주

민센터에서 175명, 사회복지시설에서 25명을 모집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장애나 지능장애

가 있는 사람은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절  차

조사기간은 2013년 9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약 2개월

가량 진행되었다. 연구 목적에 동의한 북한이탈주민에 한하

여 면접을 시행하고 자가 설문 조사지를 스스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상 스스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질문 시 설명을 해 주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연구의 전반적 프로토콜은 국립중앙

의료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거쳤다. 

도  구

사회인구학적 조사

연구진은 본 연구를 위해 설문지를 만들었으며 설문지에

는 조사대상의 인구 특성, 교육 및 경제 활동 등을 고려하기 

위해 입국 연도, 성별, 연령, 재북 당시 학력, 제3국 체류 기

간, 혼인 상태, 근로 여부, 종교, 소득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었

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의료 이용 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지에는 남한에서 치료받았던 질환에 대해 적고 해당 진

료과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한국판 우울증 선별 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우울감을 평가하기 위해 우울 점수를 측정하였다. 우울 점

수는 1999년 Spitzer 등이 개발하여 국내에서 표준화가 되어

있는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이하 PHQ-9)11-13)를 

활용하였다. PHQ-9는 일차 임상현장에서 접하기 쉬운 정

신질환들을 감지하고 진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주요우울장애의 진단을 위한 9가지 문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의 주요우울장애 진단기준

에 해당하는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2주 동

안 해당 문제를 경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설문 도구이다. 

“전혀 없음”이 0점, “며칠 동안”이 1점, “1주일 이상”이 2점, 

“거의 매일”이 3점으로 배점된 4점 척도로 평가된다. 0점에

서 27점의 점수 분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에 대한 판정 

기준은, 1번에서 9번까지 합산하여 0~4점은 우울하지 않음, 

5~9점은 가벼운 우울증, 10~19점은 중간 정도 우울증, 20~27

점은 심한 우울증으로 판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는 0.931이었다.

심리적 도움에 대한 낙인감(Stigma Scale for Receiving 

Psychological Help, SSRPH)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하여 심리적 도움에 대한 

낙인감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Komiya 등14)이 개

발한 Stigma Scale for Receiving Psychological Help(이하 

SSRPH)를 활용하였다. 주로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타당도가 입증되었고 대상 연령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15) 이 설문 도구는 정신장애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하나

의 사례를 예시하고, 해당 사례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를 요

구하고 있다. ‘심리적인 도움을 받게 되면 사회적 낙인을 가

져온다’, ‘심리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나약하거나, 무능력하

다는 증거이다’, ‘심리적인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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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알게 되면, 호의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

다’, ‘심리적 도움을 받는다면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

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람들은 제시한 사례와 같은 문제

로 심리적 도움을 받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의 다섯 가

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당 점수 배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부터 ‘매우 그렇다’에 5점이 부여된 5점 리

커트로 되어 있다. 5점에서 25점의 점수로 분포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낙인감이 얼

마나 높은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 이 연구에서의 Cr-
onbach α는 0.781이었다.

사회적 지지의 다차원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사회적 지지가 우울감 완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16)

를 토대로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지각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

의 수준을 측정하고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

여 Zimet 등17)이 개발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

ed Social Support(이하 MSPSS)를 활용하였다. MSPSS는 가

족과 친구, 그리고 의미 있는 주변 사람에 대한 지각된 사회

적 지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각 유형별로 4문항씩 총 12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 당시에는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하였지만, 이후에는 다양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 수행되었고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다.18) 또한 5점 척도와 7

점 척도가 혼용되고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5점 척도를 활

용하였고, 12점에서 60점의 점수 분포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

가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총 

12문항의 Cronbach α는 0.949였으며, 가족 문항, 친구 문항, 

의미 있는 주변 사람 문항의 각 Cronbach α는 0.938, 0.892, 

0.908로 나타났다.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과 오류 수정 작업을 거친 후 

SAS 9.1(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먼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고, 이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00)

Variables Number (average) Statistics, % (SD)

Control variable
Gender Male 28 14.0

Female 172 86.0
Age (years) (47.67) (11.11)

Entry year 2011–2013 68 34.0
2009–2010 52 26.0
Before 2009 80 40.0

Duration of stay in the third country Straight to the South Korea 60 30.0
Under 5 years 49 24.5
Over 5 years 91 45.5

Current occupation No 139 69.5
Yes 61 30.5

Income (log) (won) (6.78) (1.09)

Religion No 68 34.0
Yes 132 66.0

Current marital status No 109 54.5
Yes 91 45.5

Education in the North Korea Under high school 125 62.5
Over college 75 37.5

MSPSS (point) (41.33) (12.18)

Independent variable
SSRPH (point) (13.71) (4.40)

Outcome variable
PHQ-9 (point) (10.60) (8.33)

<10 93 46.5
>10 107 53.5

MSPSS :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SSRPH : Stigma Scale for Receiving Psychological Help, PHQ-9 :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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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PHQ-9 및 SSRPH 점수의 상관 관계를 비교하였다. 두 

변수 간 상관 관계는 정규성이 확보된 연속변수 간 상관 관계

는 Pearson 상관 분석을, 정규성이 확보되지 않은 연속변수 

또는 명목형변수 간 상관 관계는 Spearman 상관 분석을 실

시하였다. 또한 PHQ-9의 severity에 따른 효과를 보기 위해 

PHQ-9를 연속변수와 중등도 이상의 우울감에 해당하는 10

점을 절단점으로 구분한 이분변수로 구분하여 각각에 따른 

상관 관계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SSRPH

점수와 PHQ-9 점수 간 연관성을 회귀 분석을 통해 살펴보

았으며, 역시 PHQ-9를 연속변수와 이분변수로 구분하여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의 검정 기준은 0.05 수

준으로 하였으나, 분석 자료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

안하여 0.1 이하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된 변수도 추가로 

표기하였다.

결      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았다. 총 200명 중 여성 

응답자가 172명(86%), 남성이 28명(14%)으로 여성의 조사 참

여 비율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47.67세(±11.11)였으며, 최저 연령 19세부터 최고 연령 76세 

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대상자의 남한에 입국한 연도는 2009

년 이전 입국자가 80명(40%), 2009~2010년이 52명(26%), 

2011~2013년이 68명(34%)으로 나타났다. 제3국 거주 기간의 

경우 응답자 중 남한으로 직행한 응답자가 60명(30%), 5년 미

만 거주자 49명(24.5%), 5년 이상 거주자가 91명(45.5%)으로 

제3국에 5년 이상 장기 체류 후 입국자가 가장 많았다. 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0.5%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연 소득은 1252만 원이었으며, 무소득에서 6000

만 원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법적혼인 또는 사실혼인 관계

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5.5%였고, 미혼, 사별, 이혼에 

해당하는 사람은 54.5%로 나타났다. 재북 당시 학력은 대부

분 고등중학교 이상의 학위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SSRPH 

평균점수는 13.71점(±4.40)으로 나타났고, MSPSS 평균점

수는 41.33점(±12.18)으로 확인되었다. PHQ-9의 평균점수

는 10.60점(±8.33)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10점이 넘으

면 우울증의 위험이 있고, 20점이 넘을 경우 심각한 우울증의 

위험이 있어 의사의 정밀 진단을 요구한다. 이 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의 46.5%인 93명이 10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잠재적 또는 이미 위협적인 정신건강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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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도움에 대한 낙인감과 우울감과의 상관 관계

정규성을 확보한 연속변수 간의 상관 관계는 Pearson 상

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정규성을 확보하지 않은 연속변수 또

는 명목변수 간 상관 관계는 Spearman 상관 분석 결과를 실

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연령, 나이, 입국 연도, 제3

국 거주 기간, 종교 등은 PHQ-9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PHQ-9를 연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근로 

여부(r=-0.29, p＜0.00), 소득(r=-0.12, p＜0.1), 결혼 여부(r= 

-0.13, p＜0.1), 학력(r=-0.22, p＜0.01), MSPSS(r=-0.50, p＜ 

0.00)는 PHQ-9와 부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SSRPH(r=0.26, p＜0.00)와는 양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분변수로 PHQ-9를 설정한 후 분석한 결과에

서도 근로 여부(r=-0.29, p＜0.00), 소득(r=-0.18, p＜0.05), 

결혼 여부(r=-0.17, p＜0.05), 교육(r=-0.18, p＜0.01), 

MSPSS(r= -0.39, p＜0.00)로 PHQ-9와 부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SRPH(r=0.22, p＜0.01)와는 양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도움에 대한 낙인감과 우울감과의 

연관성

대상자의 심리적 도움에 대한 낙인감과 우울감과의 연관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는 표 3과 같다. 각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검정한 결과 3.0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

성의 우려는 낮다고 판단하였다. PHQ-9의 응답치를 연속변

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Model 1의 결과에 의하면 다중회귀분

석 결과 PHQ-9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2009년 이전 입국자 대비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입국한 경우(B=3.107, p＜0.021), 남한으로 

직행한 응답자 대비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 5년 이하인 응답

자(B=-2.525, p＜0.1) 및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5년 이상

(B=-3.182, p＜0.05),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B=-4.101, p＜ 

0.001), MSPSS(B=-0.326, p＜0.001)와 SSRPH(B=0.343, p＜ 

0.01)였으며 그 외의 통제변수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

지 않았다. PHQ-9의 응답치를 이분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Table 3. Association between SSRPH and depressive mood (PHQ-9) : results from general linear regression (Model 1) and logistic re-
gression (Model 2) (n=200)

Model 1 Model 2
Estimate p-value Estimate p-value

Intercept 18.668§ <0.001 1.551 0.364
Gender (ref. Male)

Female 1.493 0.319 0.520 0.312
Age -0.041 0.401 -0.020 0.246
Entry year (ref. 2011–2013)

2009–2010 3.107† 0.021 0.892* 0.059
Before 2009 1.157 0.352 0.631 0.149

Duration of stay in the third state (ref. straight)

Under 5 year -2.525* 0.071 -0.600 0.209
Over 5 year -3.182† 0.012 -0.895† 0.045

Current occupation (ref. no)

Yes -4.101§ <0.001 -1.472§ <0.001
Income (log) 0.497 0.342 0.232 0.188
Religion (ref. no)

Yes 0.656 0.526 0.058 0.873
Current marital state (ref. no)

Yes 0.562 0.611 -0.320 0.404
Education in the North Korea (ref. under high school)

Over college -1.196 0.280 -0.145 0.704
MSPSS -0.326§ <0.001 -0.083§ <0.001
SSRPH 0.343‡ 0.003 0.097† 0.016
Adjusted R2 (–2LL) 0.333 (211.976)

F (chisq) 8.72§ (64.302)§

 * : p<0.1, † : p<0.05, ǂ : p<0.01, § : p<0.001. MSPSS :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SSRPH : Stigma Scale for Re-
ceiving Psychological Help, PHQ-9 :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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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2의 결과에 의하면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입국

(B=0.892, p＜0.1),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5년 이상(B= 

-0.895, p＜0.05),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B=-1.472, p＜ 

0.001), MSPSS(B=-0.083, p＜0.001), SSRPH (B=0.097, p＜ 

0.05)로 나타났다. 두 분석 결과 모두 SSRPH 점수의 증가와 

PHQ-9 점수 간 연관성이 있었다.

고      찰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부분의 정신

건강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울

감과의 여러 연관 요인을 보고자 하는 연구는 많았지만 심리

적 도움에 대한 낙인감과 우울감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아

직 제한적이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도움에 대한 낙인감이 높을수록 우울감의 증가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낙인’은 손상된 사회적 정체성

에서부터 야기된 것으로 보는데,19) 사회적 낙인의 결과로서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이나 인간성 자체에 의문을 갖게 하며, 

결과적으로 자신을 가치 절하하거나, 결함을 수용하거나, 잘

못된 사람으로 간주하게 되며20) 이는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

함으로써 자존감이나 자기 가치감을 저하시키게 된다. 이러한 

자기 낙인의 경험은 자아 존중감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데21) 장애인의 지각된 낙인과 우울과의 관계를 비교한 연구22)

에서는 지각된 낙인은 스트레스와 자아 존중감의 매개역할을 

통해 우울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정신장애를 

지닌 사람에 대한 낙인 연구에서도 정신장애를 지닌 사람에 

대한 낙인의 영향은 자존감의 손상, 사회적 지지체계의 약화, 

직업을 구하는 것의 어려움, 정신질환을 자신의 병으로 인정

하기를 꺼려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을 밝혔다.23) 수정된 낙

인이론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낙인은 사회

화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에게 내면화되어 사회적응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지각된 낙인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 

효과를 갖기도 하지만 차별 경험을 매개로 한 간접적 효과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24) 한 연구에 따르면 언론 매체에서 보

도된 기사의 1/4 정도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가

지고 보도하는 측면이 있었으며, 정신질환의 부정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치료를 방해

할 수 있음을 밝혔다.25) 

지각된 낙인감은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신과

적 치료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며,26) 지

각된 낙인감과 자존감 사이의 연관성으로 인해 우울감을 야

기하고 이는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야기한

다.27) 심각한 우울감은 지각된 낙인감의 예측인자로 작용하는

데28) 우울증의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심각한 우울감과 연관된 

인지 왜곡은 이분법적 사고를 강화함으로써 더 큰 낙인감을 

야기한다고 보고하고 있다.29)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있어 한

국의 정신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심리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낙인감은 자신이 정신건강 문

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등의 인지적 왜곡을 

강화하게 하고 더 나아가 자존감의 손상, 사회적 적응의 어

려움, 지지체계의 약화 등의 매개 요인을 통해 우울감에 부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통제변수로서 고려되었던 변수 중에서 근로활동 여부와, 

사회적 지지는 PHQ-9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근로활동을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그렇지 않은 주민에 

비해 우울감이 낮았는데, 이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을 대상

으로 하는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이다.30) 더불어 

중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31)에서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가 주요 우울증의 보호 요인으로 발견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의 증가가 우울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측정하는 설문 도구의 차이는 있지만 타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의 증가가 우울감의 완화에 영향을 주는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16) 북한이탈주민은 사회·문화적 요인

으로 인하여 남한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고

립감을 느낀다고 알려진 기존 연구 결과32)를 감안할 때 사회

적 지지망을 구축하고 강화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감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케 한다. 

연령과 관련해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 수준이 증가

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32)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고연

령층이 저연령층에 비해서 새로운 사회에서 겪는 좌절과 이

동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상실감이 클 수 있다는 연구33)들

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는 초기정착 단계에서는 비

교적 사회적인 성취나 새로운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저연령

층이 남한 사회에서 빨리 적응하고 우울감도 적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연령의 차이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에 대

한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성별 또한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감이 높다는 난

민대상 연구와는 대비되는 것인데34) 일반적으로 난민대상 연

구에서 여성의 우울감이 높은 것은 여성들이 주로 겪게 되는 

외상 경험의 성격이나 상실 혹은 외상 경험의 빈도와 관련이 

있었다. 그런데 탈북 주민의 우울감에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특수한 경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는 것은 남한 사회가 탈

북여성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상실을 보완할 만한 문화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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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사회적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교육 수준과 관련해서는 북한에서의 교육 경험에 따른 북

한이탈주민의 우울감에 유의한 차이점이 없었다. 이것은 학

력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 대처 작용으로 

작용해 우울 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여러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인데35,36) 이는 북한사회에서의 배움의 경험이 새로운 사

회에 적응하는 데 큰 심리적 자원이 되기도 하지만 남한 사회

에서 경제적 혹은 사회적으로 성취에 대한 더 높은 기대를 갖

게 하고 현실적 여건이 이에 미치지 못할 때 더 큰 좌절감을 

갖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며 향후 학력 수

준과 기대 수준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증가로 인한 우울감 완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

는데 이는 수입이 많거나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신건강이 좋다는 난민 연구 결과37)와는 차이가 

난다. 근로활동 여부가 우울점수에 영향을 미친 결과와 비교

해 볼 때, 근로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소득이 우울감 완화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근로활동을 하면서 얻게 되는 사회적 

교류가 우울감 완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한으로의 직행에 비해 제3국 체류 기간이 길

수록 우울감을 완화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특히 북한여성들

의 경우 인신매매, 매춘, 폭행, 구걸 등 인권 유린을 많이 경

험하고 제3국에서의 이중결혼으로 인한 자녀 양육 문제 등

으로 인한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많다는 연구38)를 볼 때 탈북

초기에는 체류지에서의 적응에 따른 어려움이 있지만 정착

지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점차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으로 대상자들이 상당수 여

성(86%)이었고, 무작위로 추출된 대표 집단으로 보기 어려

우므로 조사의 결과를 북한이탈주민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추후에는 보다 크고 다양한 계층을 대

표할 수 있는 샘플링을 통해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낙인이 우울에 미치는 기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에는 충분히 확보된 사례와 보완된 설문 도구

를 바탕으로 지각된 낙인감의 독자적 효과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적 도움에 대한 낙인감이 클

수록 우울감에 부정적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낙인감

은 심리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울증 환자가 정신과적 치료

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므로 우울감

과 낙인감의 연관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정착단계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혜택을 부여 받고 

있기 때문에, 비용 문제로 인한 의료접근성의 저해 문제는 크

지 않다고 전제할 경우,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하여 지각하고 

있는 편견이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므로 정착 초기에서부터 정신건강 

증진 및 인식 개선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의 개발과 더불어, 정

신건강 서비스 이용의 보편성을 전달함으로써 종전에 가지

고 있던 심리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중심 단어 : 북한이탈주민·우울·낙인·심리적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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